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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트로] 

오순절과 성령강림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사실보다, 눈앞의 

두려움과 애씀에 더 쉽게 설득당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이루셨다는 이 오래된 

소식은, 오늘도 다시 귀 기울여야 할 말씀입니다. 이미 문이 열렸음을 믿는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오순절의 현상과 그 의미는 오늘 나에게 어떤 격려와 소망을 주고 있습니까?  

 

 

[나눔] 

아래 설교문 발췌를 다시 한번 읽어보고 질문을 함께 생각해 보세요. 

18. 그런데 도대체 이것이 누구의 제사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영단번의 제사, 십자가 사건이지요. 다시 말씀드려서 오순절 

성령강림때에 여호와의 영을 기름붓듯 받은 자들이 방언을 하고, 어린이는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는데, 그 일을 가능케 하는 것은 십자가의 화목제사라는 말입니다. 

22.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강림절의 의미란,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셨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역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지내게 하시고, 그 피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하신 자신의 영, 여호와의 영을 보내신 것입니다. 

27. 오순절 성령강림 사건이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음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닫혔던 천국문을 우리에게 여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다 그 길로 들어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입니다. 

 

오순절의 현상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약속을 참으로 이루셨다는 선포이며 오늘 우리에게도 

두려움과 애씀을 내려놓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온 사람”으로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한가지로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태도나 일은 무엇입니까? 이번 성령강림절에 '그것을 어쩔 수 없는 일'로 

다시 한번 치부하는 데 그치지 않기 위해 그것이 무엇인지 명명하고 기도나 실제적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